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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기후 현황(12/15~12/21)

 추위가 발생하기에 앞서서 주초에 내린 눈이 중앙 평원에서부터 북동부까지의 지역을 덮어

주었다. 중앙 평원에서는 그 눈이 겨울 밀에게 유익한 수분을 주었고 단열 효과를 가져다주

었다. 그 눈은 중서부 아래쪽 전역에서도 밀을 단열해주었다. 먼 남쪽에서는 12월 16일, 루

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에 수많은 토네이도가 휩쓸면서 극심한 날씨가 발생했다. 주초

에 뇌우를 동반한 총 2인치가 넘는 강한 비가 테네시 계곡에서부터 남쪽으로 멕시코만 해안

까지 여러 장소에 내렸다. 한편 태평양 북서부에도 강한 비가 내려서 워싱턴 캐스케이드 서

쪽에 작은 홍수를 일으켰다. 북서쪽 폭풍우가 고지대에 설괴빙원을 약간 증가시키기는 했지

만, 많은 강 유역에서 계절에 따른 축적량은 여전히 평년보다 훨씬 낮았다. 반면, 남부 캘리

포니아에서부터 남부 평원까지, 북부 평원에서부터 중서부 위쪽으로까지 일반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주 하반기에 불어온 폭풍이 또 한 차례 초기 단계의 남부 강우를 불러왔

다. 미국 내 많은 곳들에서 추위가 강세를 보였는데 오대호 지역 위쪽과 오하이오 계곡에서

부터 북동부까지 뻗어있는 지역은 물론이고 중앙 로키 산맥과 인근 지역에서 주간 평균 기

온이 평년보다 최소 5-10°F 낮았다. 그렇지만 남동부의 많은 부분과 태평양 북서부에서부

터 고원 북부까지 뻗어 있는 곳에서는 온화한 날씨가 주를 이루었다. 몬나타 일부에서는 평

균 기온이 평년보다 10°F 이상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12/16~12/22)

<내용 없음>

□ 세계 기후 현황(12/15~12/21)

￭ 유럽: 대체로 건조하고 아주 따뜻했었던 유럽 대륙의 동부와 대조적으로 서유럽에는 강한 

비가 내렸다. 남쪽으로 이동한 강한 제트 기류가 서유럽의 대기 중에 수분을 강처럼 흘려보

냈다. 총강수량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10-70 mm 였고,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35-200 mm 였

다고 보도되었다. 강우량은 동쪽으로 가면서 뚝 떨어져서 독일에서는 3-20 mm로 관측되었

고 (서부에 가장 많이 내림), 폴란드와 다뉴브 강 계곡은 대체로 5 mm 이하였다. 이와 비슷

하게 이탈리아는 서부와 북부에 강한 비 (25-100 mm)가 내렸고 남부와 동부는 건조했다 (5 

mm 이하). 결과적으로, 대륙의 서쪽 절반에는 휴면 중이거나 (북부) 영양생장 중인 (남부) 

겨울 작물에게 적당하거나 풍부한 (지역적으로 과도한) 수분이 공급되었다. 반대로 동유럽 

일부에서는 단기 가뭄이 증폭되었는데 폴란드 남부와 중부 전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6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 미만). 대서양에서부터 온화한 해양 공기가 유입되어, 특

히 남폴란드에서부터 발칸반도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10°C까지 올라갔다. 이런 이상 고온 

때문에 겨울 작물의 내한성이 감소되었고 대부분의 재배 지역이 보호 적설이 없는 채로 있

었다. 

￭ 호주: 뜨겁고 건조하여 좋지 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남퀸슬랜드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

부에 있는 건조지 여름작물은 스트레스를 받아 지역 전체의 작물 상태가 대체로 불량했다.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5°C 높아서 최고 기온이 대체로 높은 섭씨 30도 대에 있었다. 아

직은 여름작물 재배기 초기지만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동호주의 많은 곳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심각한 장기 가뭄을 끝내려면 땅을 적셔주는 비가 속히 내려야 한다. 그 밖에 밀 벨트 

내에서 남호주와 서호주는 날씨가 건조하여 겨울 작물 수확 작업이 중단 없이 계속되어 곧 

끝날 것으로 보인다. 

￭ 아르헨티나: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려서 폭염과 건조 문제를 해소해주었다. 거의 

모든 주요 농업 지대에서 최소 10 mm가 넘는 강우량이 기록되었는데, 가장 많은 강우량 

(25-50 mm 이상, 지역적으로 100 mm 초과)을 기록한 지역은 라 팜파 북부와 부에노스아이

레스에서부터 북쪽과 동쪽 방향으로 국경을 넘어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까지 넓은 지역에 걸

쳐 있었다. 이 수분은 건조 때문에 다음 단계 파종이 지연되고 있었고 뜨거운 날씨가 생식

기에 근접한 조기 파종 작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던 중앙 아르헨티나의 다수확 옥수

수와 콩 지역에서 매우 시기 적절했다. 남서쪽 농업 구역 (라 팜파 남부와 부에노스아이레

스의 남서부)만 예외적으로 이 유익한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주 후

반에 심한 소나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동안 기온이 높은 30도 대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라 

팜파와 코르도바를 포함하여 북부와 서부 농업 지대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높은 30도 

대에서 낮은 40도 대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주간 평균 기온이 대략 

평년 대비 1°C 내외에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19일 현재, 해바라기가 작

년의 100 % 대비 99 % 파종되었다. 옥수수와 콩은 각각 70 및 73 % 파종되었고, 면화는 87 

% 파종되었다. 한편, 밀은 73 % 수확되어 작년보다 (70 %) 약간 앞서 나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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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중브라질과 남브라질의 핵심 생산 지역에 적당하거나 강한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콩과 다른 주요 계절 여름작물들에게 전반적으로 양호한 조건들을 유지해주었다. 마

토 그로소와 토칸틴스에서부터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 동쪽으로는 미나 게라

이스와 리오 데 자네이로의 서쪽과 남쪽 구역에 내린 총강우량은 25-50 mm였고, 지역적으

로는 100 mm를 넘어갔다. 하지만 북동부 내륙 (그중에서도 특히 서바이하 그리고 마란하오

와 피아우이에 있는 남부 농업 지대)은 조건들이 다시 좀 더 건조해져서 (강우량이 25 mm 

이하, 어떤 지점들에서는 5 mm 정도로 적게) 이번 철은 북동부 농업 지대에 비가 기존 패

턴에서 벗어나 불규칙하게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낮 최고 온도가 섭

씨 낮은 40도 대까지 올라가서 북동부에서 콩류 및 대체로 영양생장 중인 다른 여름작물들

에 대한 건조 피해를 악화시켰다. 마토 그로소에서 보다 일찍 심었던 여름작물들은 영양생

장 및 종실 비대기에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지역적으로 기온이 40°C에 도달하기도 했던 

곳들에서 빠르게 성장이 촉진되고 있었다. 더 남쪽에서는 몇 주간의 건조 후에 리오 그란데 

도 술에 다시 비가 내렸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12월 19일 현재, 옥수수와 콩이 각각 92와 

94 % 파종되었고 옥수수의 64 %가 생식생장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고 콩은 3 %가 개화

되었다. 이번 주 강한 비가 내리기 전에는 강우가 평년에 아주 근접하게 내렸던 파라나에서

는 12월 16일 현재, 1차 파종 옥수수와 콩의 각각 68 및 54 %가 생식생장 및 종실비대기에 

있었다. 

  

                                                        


